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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자아분화와 학습된 무기력의 관계에서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매개효과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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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Mediating Effect of Parenting Stress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lf-Differentiation and Learned 

Helplessness of mothers in Multicultural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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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자아분화가 학습된 무기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육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하고,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자아분화, 학습된 무기력, 양육 
스트레스 간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모형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는 다문화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최종 193부가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 분석은 SPSS 23.0과 AMOS 23.0 프로그램
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자아분화는 양육 스트레스와 학습된 무기력에 부
(-)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양육 스트레스는 학습된 무기력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자아분화와 학습된 무기력의 관계에서 양육 스트레스는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본 연구를 통해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는 문화적 차이와 새로운 사회에 적응해야 하는 환경 속에서 자아분화 수준을
높이는 것이  양육 스트레스와 학습된 무기력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mediating effect of parenting stress on the influence of 
self-differentiation of mothers in multicultural families on their learned helplessness. The study 
determined the correlation between the following variables: self-differentiation, learned helplessness, and 
the parenting stress of mothers in multicultural families. The study was conducted on mothers who are
raising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and 193 cases of supplementary data were finally analyzed. The
data derived from the survey was analyzed using the SPSS 23.0 and AMOS 23.0 program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self-differentiation of mothers in multicultural families showed a
negative effect on parenting stress and the mothers' learned helplessness, while parenting stress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mothers' learned helplessness. Parenting stress was found to have a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lf-differentiation and the learned helplessness of mothers in 
multicultural familie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mothers of multicultural families may decrease 
parenting stresses and learned helplessness by increasing the level of self-differentiation in the context 
of cultural differences and adapting to new socie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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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한국사회는 글로벌화에 따른 여러 문화의 공존이 가능
한 번영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이들에 관한 사회
적인 관심 및 지원은 다문화·다인종 사회로 들어선 한국
사회의 주요 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외국인주민 수는 최
초 조사연도인 2006년 536,627명에서 2019년 약 240
만명으로 약 4.5배가 증가 하였다. 그중에서 다문화가정
의 자녀는 222,455명으로 만 6세 이하가 51.7% 
(115,085명), 만 7∼12세가 36.8% (81,826명)을 차지하
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1].

더 나은 생활을 기대하며 한국으로 들어온 이주여성들
은 한국의 집단 사회적 통념 안에서 자녀양육 문제 및 한
국어 능력 부족으로 인한 의사소통 어려움, 문화 차이로 
인한 부적응 문제 등에 직면하고 있다[2]. 이와 관련하여 
결혼생활에서 오는 문제는 개인은 물론 가정 및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는데, 다문화 가정의 양육자는 사회에서의 
문제와 고향에 있는 가정문제를 미해결 과제로 남겨 둔 
채 결혼을 통하여 가부장적인 태도와 집단주의를 중요하
게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생활방식과 충돌하면서 다양한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3].

특히 한국의 육아문화인 자녀를 위한 희생과 더불어 
잘 보살펴야 한다는 책임감 혹은 부담감이 원인이 되어 
얼마든지 스트레스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출산 및 자녀를 돌보는 과정에서 당연하게 요구되는 부
모의 책임감과 노력은 한국의 전통적 유교 문화와 연관
되어 시대를 불문하고 전과 같이 부모들의 주요 과업으
로 인식되기 때문일 것이다[4].

물론, 점차 바뀌고 있다고는 하지만 자녀에 관한 일이
라면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자녀를 흡사 자신의 소유물
로 생각했던 우리나라의 전통적이고, 오래된 관습들은 부
모들에게 있어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주기에 충분하다
[5]. 특히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에게 더욱 심한 스트레스
가 될 수 있다. 즉,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다문화 가
정의 양육자들이 나름의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가고 있고, 
이러한 스트레스는 우리나라의 전통적 문화에서 오는 스
트레스와 함께 자녀를 키우면서 가중되는 양육 스트레스
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를 감내하고 살아갈 정도의 수준
은 아닐 것이 다[6]. 다문화 가정이라는 특수성과 맞벌이 
가정의 증가는 변화되는 현 시대가 양성평등 정착에 대
해 논할지라도 자녀양육은 한국 사회에서 고스란히 어머
니의 몫으로 인식되고 있다[7].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과정에서 핵심으로 볼 수 

있는 양육 스트레스와 관련해 가장 연관성이 높은 개인
적 변인으로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자아분화를 지목
하였다. 자아가 분화되지 못한 사람은 개인과 외부세계를 
인식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기가 어려우므로 각각의 상황에서 의존적 혹은 충
동적이기 쉬우며, 다른 사람에 의해 많은 부분이 결정되
어 역기능적 행위를 할 위험성이 있다[8]. 또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자아분화는 부적인 상관을 보였는데, 자
아분화가 되었다는 것은 이성과 감정을 객관적으로 조절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서적인 주체성을 드러낼 수 있으며, 
다른 사람과 외부세계를 받아들일 때도 자신의 감정, 생
각과 행위의 통제권을 스스로 잡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
문이다[9].

문화와 삶의 환경의 변화는 사람으로 하여금 무기력에 
빠지기 쉽다. 특히, 다문화 가정과 같은 특수한 가족체계
의 양육자인 어머니의 경우, 언어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소통의 불편함으로 인하여 자신의 행동이나 반응이 미래
에 자신에게 닥쳐올 부정적 상황을 바꾸는 데 어떠한 영
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믿음이 형성되어 변화를 이루려는 
모든 노력을 그만두고 학습된 무기력 상태에 빠지게 된
다.  즉, 학습된 무기력은 자신의 부정적 상황을 억제하려
는 노력 자체를 단념하는 현상으로 적응을 위해 자신의 
개인적 상황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였으나 실패와 좌절
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더 이상 적응을 위한 노력
을 하지 않을 때가 학습된 무기력 상태라고 할 수 있다
[10]. 임원선(2008)[11]의 연구에서도 다문화 가정의 어
머니의 자아분화 수준이 낮아 겪고 있는 직장과 가정에
서의 갈등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자아분화 수준이 향상을 제안하였으며, 오옥선(2014)[12]
은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무기력, 소외감, 우울 등의 부정
적 정서가 강하기 때문에 대부분 가정에서 삶의 만족도
를 느끼는 경우가 적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가 학습된 무기력에 빠지
게 되면 자신감의 저하와 소극적인 반응으로 환경의 개
선보다는 현실에 순응하고 익숙해지려는 무기력한 모습
을 보이게 된다[13].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의 경우 이러
한 학습된 무기력의 상태가 되면,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부정적인 상황이 가중되고, 한국사회의 부적응이라는 결
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러한 학습된 무기력에 영향
을 끼치는 주요 요인 중, 환경에서 개인의 능력으로 무엇
인가를 제어할 수 있다는 경험으로부터 오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결과가 중요하다[14]. 이때 인간은 환경의 요
소 중 가정환경에서 형성되는 사회화 과정인 가족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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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과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적 성숙을 이루어 가는 자아
분화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자아분화는 가족자아에서 자신을 분리 및 독립시켜 정
체감을 이루고 정서와 사고를 분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물론 정서적 성숙과 자기가 태어난 원가족으로부터 개별
화를 이루어내는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15]. 이렇
듯 자아분화가 잘 된 어머니의 경우 주어진 상황에 맞게 
대응하며 삶에서의 의식적 통제가 가능하고 안일한 대처 
방식과 낮은 자아 개념, 낮은 삶의 만족도 등 가정환경에
서 발생하는 문제 행동도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16]. 이러한 자아분화는 가족 안에서 상호작용의 결과로 
결정되는 것인데 그 상호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에서 특히 부모의 양육 태도와 스트레스에 대한 상관
이 높다는 사실이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졌다[17].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자
아분화가 학습된 무기력과 양육 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자아분화와 학습된 무기력의 관계
에서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자료 분석을 통해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학습된 무기력
의 예방과 치료에 있어 자아분화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자 하며, 더 나아가 다문화 가정 어머니들의 건강한 정서 
및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지니고 양육에 참여하여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가정에서의 역할을 인식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연구가 될 것을 기대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다문화 가정 어머니
다문화 가정이란 국제결혼을 통해 이루어진 가정으로 

지칭하고 있으며[18], 또한 다문화 가정을 한 가정 내 여
러 형태의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는 뜻으로 설명하고 있
다[19]. 최근 다문화 가족의 개념은 이주민가족(북한이탈
주민, 이주노동자, 유학생 등), 한국여성과 결혼한 이주남
성가족, 한국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가족을 포함해 그 범
위를 확대하여 사용하고 있다[20].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은 이주여성과 한국남성 결혼을 통해 이루는 가족만 
한정한다.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들 대부분이 문화적 차이 및 한
국어 구사의 미숙함으로 자녀에게 언어와 사회성 습득의 
기회, 기초생활습관교육 등을 충분히 제공할 수 없으므로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은 일반가정에 비해서 많은 어려움

을 경험하고 있다[21]. 가족 내 이중문화 및 언어 등으로 
인해 가치관과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22].

이와 같이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들은 문화 갈등 문제 
및 적응 과정에서의 우울, 스트레스, 가출, 자살기도 등의 
부정적인 문제와 함께 폭력문제, 인권침해문제로 확대되
었고[23], 이러한 문제들은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가출, 
이혼율 급증에 따라 친정국가로 귀국 등 가정의 건강성
을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로서 부각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를 대상으
로 학습된 무기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다
문화 가정 어머니의 자아분화에 대한 영향 관계를 분석
하고, 자아분화와 학습된 무기력의 관계에서 양육스트레
스에 대한 매개효과를 살펴봄으로써 다문화가정 어머니
의 학습된 무기력을 긍정적으로 향상 시킬 수 있는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 연구해보고자 한다.

2.2 자아분화
자아분화는 Bowen(1976)의 가족체계이론[8]의 주요 

개념으로, 개인이 자신의 정서와 사고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 및 정서적 성숙을 포함해 자신이 태어난 가정으로
부터의 개별화된 정도를 뜻한다[9]. 분화라는 것은 자신
이 독립적인 개체임을 인식하여, 자신만의 자아정체감과 
주체성을 확립시켜서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행위에서 벗
어날 수 있는 것이며, Bowen의 이론에서 치료의 목적임
과 동시에 성장의 목표가 될 수 있다[24].

자아분화는 개인의 대인관계적 차원과 심리내적 차원
을 포함하는 2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인관계적 
차원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분리하여 사고 및 행위가 가
능한가를 의미하고, 심리내적 차원은 정서적 기능과 지적
기능의 분화 정도를 뜻한다[25]. 그러므로 자아분화 수준
이 높은 사람은 어떠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자신의 정
서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이성적으로 행동할 수 있고, 다
른 사람의 희망이나 기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며, 
자신의 느낌과 생각대로 행위하되, 다른 사람의 기준과 
가치도 순수하게 존중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한다[26]. 자
아분화 가능이 높은 사람다면 자신의 정서를 이성적으로 
조절 및 통제가 가능하며, 자신에게 있어서 중요한 타인
과의 관계에서는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또한, 자신의 
주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27]. 자아
분화의 개념은 자아분화가 이루어진 결과에 대한 특징인 
정서조절능력, 통제력, 주체성 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
다[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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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분화의 개념을 단순한 명제로 해석하기는 쉽지 않
다. 왜냐하면, 자아분화가 대인관계적 차원과 심리내적 
차원을 동시에 포함하는 개념이자, 더 나아가 개인의 성
숙 및 독립된 개체로 가는 장기적 과정으로서의 개념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자아분화라 함은, 대인 
관계적으로는 자신이 태어난 원가족으로부터 심리적으로 
분리 독립된 개체가 되었음은 물론 중요한 대상이 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자신의 객관성 및 자율성을 
유지하면서도 정서적 교류와 긴밀한 유대감을 높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심리적으로는 개인이 자신의 정서
와 사고를 분리할 수 있는 것으로 감정에 의해 충동적으
로 행동하거나 반응하지 않는 정서적으로 성숙한 심리 
상태를 뜻한다.

2.3 학습된 무기력
인간은 살아가는 동안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

운 상황에 수없이 부딪히게 되는데 그 상황에서 인간의 
행위가 그 결과를 제어할 수 없는 경우에 인간은 내부 반
응과 결과가 무관하여 스스로 어쩔 수 없다는 비수반성 
인지(noncoincidence)가 이루어지면서 무기력이 발생
하게 된다[29]. 이와 같이 학습된 무기력은 인간의 반응
과는 관계없이 혐오자극인 결과가 주어졌을 때 무기력이 
발행하는 것이다[30].

학습된 무기력의 주요 특성으로는 기대 및 행동을 쉽
게 포기하는 인내성 부족, 과제 또는 학습 수행능력의 저
하, 우울과 부정적 인지, 공격성 감소, 문제해결 방식의 
효율성 저하, 수동성 강화 등과 같이 인간 심리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것 등으로 나열할 수 있다[31].

학습된 무기력의 원인은 반복된 실패경험 또는 대응하
기 어려운 상황에 자주 놓이게 되는 경우, 자기 통제성이 
결여되는 경우, 지나치게 신경질적이거나 정서적으로 불
안정한 상태에 처한 경우, 호르몬의 일종인 노어아드레날
린이나 아드레날린의 분비를 제어하는 부교감신경과 교
감신경의 조절 및 통제가 잘되지 않은 경우, 학교요인·가
정요인과 같은 외부환경에서 비롯되는 경우를 들 수 있
다[32].

이와 같은 학습된 무기력은 한 개인의 행동이 어떤 사
건의 결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신념으로 위
기 상황과 우울증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33]. 또한, 학
습된 무기력은 긍정적인 결과와 연관되는 행동을 감소시
키고 외부와의 반응을 감소시키며[32], 그 결과 부정적 
자아상을 형성한다[34]. 

2.4 양육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개인에게 전달되는 많은 내·외적 요구에 

맞게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육체적, 정신적 
긴장상태를 의미한다[35]. 즉, 단순히 스트레스 사건의 
중요성보다는 그 사건에 대해 개인이 어떤 의미와 중요
성을 갖는가에 따라 개인의 스트레스 강도가 다르게 지
각된다는 것이다[36].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육 스트레스는 부
모 모두의 문제이긴 하지만, 많은 가정에서 어머니가 주 
양육자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아버지보다 육아 스트레스
에 더 쉽게 노출된다. 양육 스트레스는 자녀를 둔 어머니
의 양육 행동 및 관련 특성으로 어머니의 개인적 특성과 
자녀가 가진 특성, 그 외 환경적 요인을 강조하였고, 이러
한 3 요인들이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양육 스트레스가 
유발된다고 하였다[37].

어머니는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아이에
게 애정과 관심을 쏟고, 자녀의 짜증과 고민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며, 그들의 생존과 안전 등 대부분을 담당해
내야 하고, 그에 따른 집안일과 개인 시간의 부재 등으로 
인해 항시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
다[38]. 그리고 이러한 양육 스트레스는 자녀의 균형적 
발달뿐만 아니라, 어머니 자신의 정신적 건강상태 및 자
녀에 관한 시선과 태도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
로 나타나 있으며, 심한 스트레스를 느낀다면 자아 기능 
저하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자괴감, 불안과 분노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한다[39].

가족 내 자녀의 존재는 부모에게 사회적 책임감 과 심
리적 안정감을 주고, 그들의 성장 과정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삶의 국면에서 오는 행복과 환희를 느끼게 
하는 동시에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여러 형태의 스
트레스를 필연적으로 겪을 수 있다. 최종적으로 양육 스
트레스란, 대부분의 선행연구자들이 정의한 것과 같이 자
녀의 출생으로부터 오는 부모로서 역할을 다하는 과정에
서 겪는 일상에서의 스트레스, 타인양육에 관한 죄책감과 
부모역할에서의 부담감을 모두 포함하여 자녀 양육과정
에서 느끼는 모든 어려움을 뜻한다[36].

2.5 선행연구
본 연구의 주요 변수 간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자아분화 수준이 양육 스트레스와 연관이 있다
는 것은 이미 많은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바, 자아분화가 
잘 이루어진 사람은 융통성 및 독립성을 지니고 다양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0권 제9호, 2019

424

갈등상황 및 스트레스를 겪으면서도 효율적인 대처가 가
능하다[40-41]. 즉, 어머니의 자아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다양한 심리적, 관계적인 자원을 형성하게 되어 이를 통
해 양육 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는 곧 자
아분화와 양육 스트레스의 관계가 부(-)적인 관계를 의미
한다.

반면, 자아분화가 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감정
보다 개인의 감정에 예민하며, 융통성이 없고, 감정적이
며, 자신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의지하게 된
다. 또한 미분화된 가족자아의 상태로 감정이 혼란스러워 
자율적인 정체감을 갖지 못한다[13]. 이러한 내용을 종합
하면, 자아분화가 낮은 사람일수록 무기력에 빠지는 정도
가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자아분화의 하위요인과 
학습된 무기력의 하위요인 가운데 상당 부분에서 공통된 
요인들이 나타난다[14]. 정서적 체계와 지적체계가 구분
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현실적, 객관적으
로 판단하기 어렵고, 이는 문제해결의 본질을 피하기 위
한 회피와 대처 전략으로 나타나게 된다. 또한 자아분화
가 낮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의존하게 되
고 이는 자기 통제성 부족으로 이어져 무기력에 쉽게 빠
지게 된다[9]. 자아분화와 학습된 무기력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는 많지 않지만, 자아분화와 학습된 무기력의 하
위요소들 간의 관계를 분석해볼 때 자아분화가 높은 사
람의 경우 학습된 무기력은 낮고 자아분화가 낮은 경우 
학습된 무기력은 높게 나타날 것이다. 즉, 자아분화는 학
습된 무기력과 부(-)적이 관계를 의미한다. 

양육 스트레스와 학습된 무기력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
구는 매우 미흡하다. 하지만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관련하
여 학습된 무기력과의 관계를 밝힌 연구를 살펴보면, 어
머니의 거부적인 양육태도는 학습된 무기력의 우울에 매
우 높은 영향을 미쳤고[42], 어머니가 애정적이고 자율적
일수록 우울은 낮아지고, 어머니가 적대적이고 비합리적
일수록 우울 수준이 높아진다고 하였다[43]. 이러한 어머
니의 양육태도는 학습된 무기력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
친다고 하였고[44], 이러한 양육태도가 결국에는 양육으
로 인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므로[45] 어머니
의 양육 스트레스와 학습된 무기력은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양육 스트레스는 자아분화와 학습된 
무기력 간의 관계를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
서는 자아분화와 학습된 무기력의 관계에서 양육 스트레
스에 대한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3. 조사설계 및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Fig. 1. Research Model

본 연구는 선행연구인 자아분화와 학습된 무기력, 양
육스트레스가 직접적인 관계사 있다는 연구 결과인 김옥
희(2018)[46], 정재원 외(2019)[47], 이윤희(2011)[48], 
홍원표(2013)[49]의 연구를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은 연
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H1.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자아분화는 양육 스트레스
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자아분화는 학습된 무기력
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학습된 
무기력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자아분화와 학습된 무기력
의 관계에서 양육 스트레스는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3.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 양육자인 어머니의 자아분

화와 학습된 무기력의 관계에서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매개효과 검증을 알아보기 위해 서울, 경기지역을 포함한 
전국지역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예비설
문을 실시하여, 자아분화가 낮고, 학습된 무기력 상태가 
평균보다 낮은 대상자에 한하여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총 
210부를 배부하여 202(96.2%)부가 회수되었고, 본 연구에 
자료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9부를 제외한 193(91.9%)
부를 바탕으로 최종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방법으
로는 연구대상자를 직접 찾아가 조사하는 방법으로 자기
기입식 방법을 채택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
의 자료 분석은 SPSS Statistics 23.0과 AMOS 23.0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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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가설검증을 위한 분석방법
으로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였다. 

3.3 측정도구
3.3.1 자아분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아분화 변수는 조은경과 정혜정

(2007)이 Bowen의 가족체계이론 토대로 개발한 한국어
판 자아분화 척도이다[50]. 도구는 총 38개 항목으로 자
기입장(8문항)과 정서적 반응(9문항), 정서적 단절(5문
항)과 다른 사람과의 통합(7문항) 그리고 정서적 융합(9
문항)의 5개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졌다. 자기입장 및 정서
적 반응은 심리내적 차원, 다른 사람과의 통합과 정서적 
단절은 대인 관계적 차원, 정서적 융합은 대인 관계적 차
원과 심리내적 차원이 통합된 하위요인이다. 각 문항은 
Likert식 6점 척도로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6점 ‘매
우 그렇다’까지 부여하며, 부정적 내용의 문항은 역채점
하여 점수가 높아질수록 자아분화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 분석 결과, 자아분화 전체의 Cronbach's 
α=0.939, 하위요인인 정서적 반응의 Cronbach's α
=0.885, 자기입장의 Cronbach's α=0.858, 타인과 통합
의 Cronbach's α=0.852, 정서적 단절의 Cronbach's 
α=0.758, 정서적 융합의 Cronbach's α=0.898로 나타
나 내적일관성을 검증하였다. 

3.3.2 학습된 무기력
학습된 무기력은 Seligman과 Maier(1976)의 학습된 

무기력 이론[51]에 근거하여 신기명(1990)의 연구[52]에
서 사용한 천보경(2015)의 측정도구[10]를 사용하였다. 
문항의 구성은 자신감 결여 10문항, 우울 및 부정적 인지 
10문항, 수동성 5문항과 통제력 결여 5문항, 지속성 결
여 5문항과 과시욕 결여 5문항, 책임성 결여 5문항이며, 
총 4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항목은 Likert 5점 척
도로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까지 
부여하며, 점수가 높아질수록 학습된 무기력의 정도가 높
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 분석 결과, 학습된 무기력 전
체의 Cronbach's α=0.968, 하위요인인 자신감 결여의 
Cronbach's α=0.930, 우울 및 부정적 인지의 
Cronbach's α=0.948, 수동성의 Cronbach's α=0.885, 
통제력 결여의 Cronbach's α=0.747, 지속성 결여의 
Cronbach's α=0.812, 과시욕 결여의 Cronbach's α
=0.808, 책임성 결여의 Cronbach's α=0.733으로 나타
나 내적일관성을 검증하였다. 

3.3.3 양육 스트레스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측정을 위한 척도로는 Abidin(1990)

의 Parenting Stress Index(PSI)[53]를 수정한 신숙재
(1997)의 양육 스트레스 척도[54]를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한 하미정(2008)의 도구[55]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
는 총 20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하위요인으로
는 자녀의 기질에 대한 스트레스 8문항,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9문항, 학습기대에 대한 스트레스 3문항
으로 구성되었다. 각 항목은 Likert 5점 척도로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까지 부여하며, 점수
가 높아질수록 학습된 무기력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
미한다. 신뢰도 분석 결과, 양육 스트레스 전체의 
Cronbach's α=0.874, 하위요인인 자녀의 기질관련 스
트레스의 Cronbach's α=0.867, 자녀와의 관계 스트레
스의 Cronbach's α=0.741, 학습기대 관련 스트레스의 
Cronbach's α=0.619로 나타나 내적일관성을 검증하였다. 

3.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인 다문화 가정 양육자인 어머니의 연령으

로는 40대이하 51.3%(99명), 40대 45.1%(87명), 50대 
3.6%(7명)로 나타났으며, 자녀의 수로는 1명이 23.3%(45
명), 2명 51.8%(100명), 3명 22.8%(44명), 4명 1.6%(3
명), 5명 0.5%(1명)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출신 국가에 
대해서는 중국이 81.9%(158명)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
음으로는 베트남 12.4%(24명), 필리핀 2.1%(4명), 일본 
1.6%(3명), 러시아, 몽골, 방글라데시, 태국이 각각 
0.5%(1명)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결혼 년도에 대해서는 
1999년 이하가 1.6%(3명), 2000년-2005년 37.3%(72
명), 2006년-2010년 58.0%(112명), 2011년-2015년 
3.1%(6명)으로 나타났다. 

결혼 만족도에 대한 응답으로는 1점 ‘아주 나쁘다’는 
전체 응답자 중 1.0%(2명), 2점 ‘나쁘다’ 8.8%(17명), 3
점 ‘보통이다’ 80.3%(155명), 4점 ‘좋다’ 9.8%(19명)로 
나타났으며, 평균 3.41점으로 보통보다 조금 높은 편인 
것을 알 수 있다. 최종학력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졸업이 
1.6%(3명), 중학교 졸업 21.2%(41명), 고등학교 졸업 
35.2%(68명), 전문대 졸업 14.5%(28명), 대학중퇴 3.6%(7
명), 대학교 졸업 19.2%(37명), 대학원 이상 4.7%(9명)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경제 상태로는 ‘아주 나쁘다’가 
1.0%(2명), ‘나쁘다’ 8.8%(17명), ‘보통이다’ 80.3%(155
명), ‘좋다’ 9.8%(19명)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전체 경
제 상태는 2.99로 보통보다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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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거주지는 대전이 61.1%(118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충청도 12.4%(24명), 경기도 9.3%(18명), 부산 
6.2%(12명), 서울 4.7%(9명), 전라도 3.6%(7명), 경상도 
2.6%(5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4. 연구결과

4.1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본 연구에서의 측정도구인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자아

분화, 양육 스트레스, 학습된 무기력의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을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뢰도 분
석 결과, 자아분화, 양육 스트레스, 학습된 무기력의 개념
신뢰도와 평균분산추출지수(AVE) 값이 각각 기준치인 
0.7이상, 0.5이상으로 나타나 모든 측정도구에 대한 내적
일관성을 확인하였다. 측정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
시한 결과 본 연구의 연구모형 검증을 위한 적합도를 살
펴본 결과, =209.800, df=71, GFI=0.866, CFI=0.926, 
AGFI=0.802, RMR=0.035, IFI=0.926 등의 적합도가 
권장수준에 부합하였다. 또한 <Table 1>과 같이 요인부
하량(λ)의 값은 0.618에서 0.851로 나타남으로써 각 요
인에 대한 수렴타당성을 검증하였다.

Path S.T
β S.E. t-value Concept 

reliability AVE Cronbac
h’s α

Self-differ
entiation 

→ Emotional 
response .779 Fix -

.891 .674 .864
→ Integration 

with others .850 0.085 12.604***

→ Emotional 
break .672 0.087 9.546***

→ Emotional 
fusion .838 0.090 12.403***

Parenting 
stress

→ Temperament .788 Fix -

.875 .702 .765→ Relation .660 0.082 8.520***

→ Learning 
expectation .735 0.111 9.428***

Learned 
helplessne

ss

→ Lack of 
confidence .851 Fix -

.944 .709 .907

→ Depressed .849 0.050 21.871***

→ Passivity .734 0.079 11.790***

→ Lack of 
control .634 0.060 9.618***

→ Lack of 
continuity .838 0.065 14.450***

→ Lack of lust .618 0.067 9.323***

→ Lack of 
responsibility .765 0.061 12.550***

***p<.001

Table 1.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study model 
results

4.2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는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자아분화, 양육 스트

레스, 학습된 무기력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상관분
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다음 <Table 2>와 같다. 다
문화 가정 어머니의 자아분화, 양육 스트레스, 학습된 무
기력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자아분화는 양육 스트레
스와 학습된 무기력에 모두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자아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양육 스트레스와 학습된 무기력 수준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측정변수들의 상관관
계 분석을 통해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고, 각 변수들의 
판별타당성을 확보하였다. 

Variables

Self-differentiation

Emotional 
response

Integration 
with 

others

Emotional 
break

Emotional 
fusion

Parenting 
stress

Temperament -.557** -.443** -.383** -.397**

Relation -.527** -.379** -.396** -.382**

Learning 
expectation -.478** -.407** -.366** -.305**

Learned 
helplessn

ess

Lack of 
confidence -.607** -.682** -.517** -.629**

Depressed -.600** -.681** -.480** -.639**

Passivity -.450** -.610** -.520** -.539**

Lack of control -.545** -.417** -.347** -.402**

Lack of 
continuity -.683** -.642** -.429** -.559**

Lack of lust -.471** -.426** -.297** -.304**

Lack of 
responsibility -.569** -.582** -.406** -.544**

**p<.01

Table 2. Correlation

4.3 가설검증
본 연구의 연구모형 검증을 위한 적합도를 살펴본 결

과, =206.379, df=71, GFI=0.873, CFI=0.927, 
AGFI=0.812, RMR=0.035, IFI=0.928 등의 적합도가 
권장수준에 부합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한 구조
모형 경로계수를 살펴본 결과<Table 3>, 다문화 가정 어
머니의 자아분화는 양육 스트레스(β=-.699, p<.001)와 
학습된 무기력(β=-.673, p<.001)에 부(-)의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학습된 무기력에 정(+)의 유의한 영향(β
=.317,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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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esearch Model Results

Hypothesis S.T
β S.E. C.R. P Sig.

Self-different
iation → Parenting 

stress -.699 .069 -7.932*** .000 Sig.

Self-different
iation → Learned 

helplessness -.673 .086 -7.607*** .000 Sig.

Parenting 
stress → Learned 

helplessness .317 .102 3.826*** .000 Sig.

***p<.001

Table 3. Validation results of the hypothesis 

  

다음 <Table 4>는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자아분화와 
학습된 무기력의 관계에서 양육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검
정을 위한 간접효과 분석결과이다.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자아분화와 학습된 무기력의 관계에서 양육 스트레스의 
간접효과는 p<.05의 수준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Independa
nt

Variable
parameter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Path 
factor P path 

factor P Path 
factor P

Self
-differentia

tion

Learned 
helplessne

ss
-.673 .003 -.221 .001 -.895 .003

***p<.001, **p<.01, *p<.05

Table 4. Indirect effect analysis of parenting stress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자아분화와 학습
된 무기력의 관계에서 양육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알아
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가 제시[56]한 
Sobel-test를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 <Table 
5>와 같다.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매개효과는 다문화 가
정 어머니의 자아분화와 학습된 무기력의 관계에서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Independant
Variable parameter

Sobel-test
Z-value P

Self-differentiation Learned 
helplessness -3.446 .000

Table 5. Sobel-test result of parenting stress

5. 결론

본 연구는 자녀를 양육하는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의 
자아분화, 양육 스트레스, 학습된 무기력 간의 관계를 살
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다문화 가정 어머니가 문화적
응과 다양한 양육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 개인적 변인인 
자아분화를 통해 양육 스트레스와 학습된 무기력에 효과
적으로 대처하여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자아분화, 양육 스트레스, 
학습된 무기력은 모두 서로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분화와 양육 스트레스와
의 높은 연관성을 가진다고 한 연구[15]와 자아분화가 낮
은 사람이 무기력하다고 밝힌 연구[9]와 일치하고, 어머
니의 양육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일수록 우울과 같은 부
정적 심리가 많이 나타난다고 한 연구결과[43]를 지지한다.

둘째, [H1은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자아분화는 양육 
스트레스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과 [H2는 다문
화 가정 어머니의 자아분화는 학습된 무기력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가설 검증 결과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이 채택되었으며, [H3은 다문
화 가정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학습된 무기력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도 가설 검증 결과 정(+)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이 채택되었다. 즉, 다문
화 가정 어머니의 자아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양육 스트
레스와 학습된 무기력은 낮아지고, 양육 스트레스가 높아
질수록 학습된 무기력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
한 결과는 어머니의 자아분화 수준은 양육과정에서 나타
날 수 있는 심리적 불안, 스트레스 등의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이성적으로 통제하고 조절 가능함으로써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부정적 정서인 학습된 무기력
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한 선행연구[5, 57]의 결과와 일
치한다.

셋째, [H4는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자아분화와 학습
된 무기력의 관계에서 양육 스트레스는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도 가설 검증 결과 매개효과가 나타나 가설이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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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되었다. 이는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자아분화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부정적 정서인 학습된 무기력에 직접
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양육 스트레스라는 매개요
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지니는 태도
는 결국에는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원인
[45]이고, 이러한 양육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우울감, 자
신감 결여와 같은 학습된 무기력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밝힌 양육 스트레스의 매개효
과는 양육을 담당하는 어머니의 학습된 무기력을 더욱 
증폭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특히 자아분화 수준이 높은 어머니의 경우에는 더
욱 양육 스트레스를 덜 받도록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여 
학습된 무기력을 감소시켜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어머니 역할의 중요성을 확인
하였다. 특히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 어머니는 문화적 차
이와 새로운 사회에 적응해야 하는 환경에서 양육에 대
한 스트레스와 학습된 무기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는 양육의 힘든 과
정 속에서도 자신의 정서에 휘둘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자아분화 수준을 높임으로써 지적,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이는 양육 스트레스와 학습된 무기력을 감소시
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표집대상이 다문화 가정 어머니로 한정하여 
전국을 범위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지만, 전국적으
로 분포비율이 고르지 않아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는 데
에 다소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학습
된 무기력을 선정하였는데, 실질적으로 양육을 하는 과정
에서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우울감, 자신감 결여, 통제력 
결여 등 부정적인 심리적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밝히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좀 
더 광범위한 지역 분포에 따른 다문화 가정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되,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출신국
가별로 면접법이나 인터뷰를 통한 질적 연구를 추가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 어머니
의 자아분화와 학습된 무기력의 관계를 심리적 측면에서 
변수를 사용한 양적 연구를 통해 다루었다. 하지만, 자아
분화와 같은 심리적 변인에 대해 질적 연구를 통한 인터
뷰 및 조사 내용을 심도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다
문화 가정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내적상태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이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가정 어머
니들의 자아분화를 높일 수 있는 연구대상자의 통찰력 
있는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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